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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치료제 바이옥스 소송 확대
뉴저지 항소심, 심장질환 위험성 조사확대 판결 … Merck 대응 주목

미국 뉴저지 항소심이 다국적 제약기업 Merck에 자체비용으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심장질환 위험

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도록 요구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주목된다.

뉴저지 고법 항소심은 1월16일 Merck가 심장병 유발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2년 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

출시킨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복용 후유증 조사대상에 실제로 심장병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6주 이상 

<바이옥스>를 계속 복용한 환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관련된 소송을 하급심이 기각한 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법적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재심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요구와 관련해 Merck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고는 <바이옥스>가 시장에서 수거되기 전 6주 이상 계속 복용한 사람들의 추후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을 

Merck가 자체비용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었다.

Merck는 자체연구 결과 <바이옥스>를 복용하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배로 커진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2년 

전 <바이옥스>를 시장에서 모두 수거하고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Merck는 뉴저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주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erck의 변호사 테드 메이어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관련사실을 추가 수집해 원고측 주장의 타당성을 재검

토하라는 명령일 뿐이라며 “바이옥스의 시장퇴출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심장병 유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바이옥스>의 부작용과 관련돼 개인 피해자가 Merck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소송은 2만7000여건에 

이르고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은 265건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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